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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미디어 숏폼 콘텐츠가 패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채널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패션 콘텐츠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관점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먼의 감성 중심 UX 관점과 듀이의

예술적 경험 관점이 동일한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어떻게 다르게 포착·해석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발렌시

아가 공식 인스타그램 릴스 중 사용자 반응 지표 및 콘텐츠 특성을 기준으로 3편을 자극물로 선정하고, 20~35

세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적 경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텍스트 응답은 주제 분석으로 코딩·유

형화한 뒤, 감성 UX 프레임과 듀이의 예술적 경험 흐름에 대응시켜 비교·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관점

모두 시청 과정의 주의 확보와 시청 이후 의미 연결을 연속된 흐름으로 서술했으나, 서술의 조직 방식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감성 UX 관점의 응답은 몰입·집중·속도감 등 반응 상태와 제품·브랜드 단서, 게시물 맥

락(캡션·댓글)에 근거한 경험 정리가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적 경험 관점의 응답은 동일 단서를 포함하되

개인 기억·일상 경험·매체 경험이 호출되면서 의미 연결 범위가 참여자별로 확장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두 관점의 차이는 해석의 여부가 아니라, 해석이 조직되는 범위와 개인화 정도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감성

UX 관점과 듀이의 예술적 경험 관점을 병렬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가 반응 중심

기술과 의미 구성 중심 기술로 구분되어 서술될 수 있음을 경험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

어 기반 패션 콘텐츠의 기획·연출 단계에서 ‘주의 확보를 위한 감각 단서’와 ‘해석 전개를 위한 의미 단서’를

연속된 설계 변수로 함께 점검하고, 평가 단계에서 반응 지표와 더불어 사용자 서술에 나타나는 의미 연결의

범위와 개인화 양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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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패션 산업은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

어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커뮤니

케이션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Castillo-Abdul et al., 

2022; Jang & Lee, 2020). 이에 브랜드는 단순한 정

보 전달자를 넘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사용자

와 상호작용을 하며 경험의 흐름을 조직하는 주체

가 되었으며(Suh & Yim, 2024), 디지털 환경에서 

브랜드 가치는 노출 빈도보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통해 무엇을 지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의미

를 형성하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험 중심 패러다

임으로 이동하고 있다(Baek et al., 2022). 즉, 경험

은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 설계 단위

이자 분석 단위로 작동하게 되었다(Baek et al., 

2022; Seo & Sun, 2024).

소셜 미디어는 패션 필름, 릴스(Reels), 밈(meme), 

실시간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매개

로 브랜드–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채널로 자
리 잡았으며(Yuan, 2025), 드롭(drop), 프리(pre), 캡슐

(capsule) 컬렉션 등과 결합된 비정기적 콘텐츠 제공

을 통해 지속적인 주목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Suh 

& Yim, 2024). 특히 릴스와 같은 숏폼(short-form) 포

맷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의 감각적 주

의를 확보하고 반복 소비 환경 속에서 해석을 촉

진하는 특징이 있다(Ahn et al., 2023). 소셜 미디어 

콘텐츠들이 미치는 사용자 경험의 주요 채널로의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이

션 경험은 기능적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이

하 ‘UX’)의 범주를 넘어 해석과 의미 형성의 과정

으로 확장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McCarthy & 

Wright, 2004; Norman, 2007).

이러한 변화는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 환

경 속에서 새로운 감각적 언어와 경험 구조로 재

구성되는 미디어화(mediatization) 과정과 맞닿아 

있으며(Oh, 2025), 팬데믹 이후 영상 중심 커뮤니

케이션은 물리적 패션 경험을 보완·대체하는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였다(Kim & Yim, 2021). 플랫폼 

기반 콘텐츠 소비의 확산은 이러한 전환이 전통 

매체 중심의 선형 전달 구조에서, 플랫폼의 알고

리즘 유통·반복 소비·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비선

형 경험 조직 구조로 이동하는 변화임을 뒷받침한

다(Statista, 2026). 따라서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이

션에서는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가 무엇을 지각하

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가’라

는 경험의 작동 방식을 패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

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은 패션 필름이나 서사적 영상 중심으로 SNS 숏

폼 콘텐츠의 형식과 사용자 경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며(Kim & Yim, 2021; 

Suh & Yim, 2024),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감성 중심 

UX 디자인 연구 역시 사용자 경험 프로세스 중 

해석적 상호작용과 의미 구성 과정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Cao et al., 2022; Marques et 

al., 2021).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로 변화하는 흐름(Song et al., 2022) 

속에서, 소셜 미디어 기반 패션 콘텐츠 경험의 질

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다각화가 요구된

다(Baek et al., 2022).

따라서 경험을 감각-사고-해석의 통합 과정으로 

이해하는 존 듀이(John Dewey)의 ‘예술적 경험(art as 

experience)’ 관점은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이션 경험

을 확장적이고 질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Dewey, 1934; Jang 

& Lee,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

탕으로, 감성 중심 UX 관점(Norman, 2007)과 예술적 

경험 관점(Dewey, 1934)을 병렬 적용하여 디지털 패

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사례로는 팬데믹 전후 디지털 전환 국면

에서 플랫폼 기반 형식 실험을 비교적 일관되게 

축적해 온 브랜드인 발렌시아가(Balenciaga)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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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례로 선정하였다. 발렌시아가는 2021년 컬렉

션을 게임형 디지털 경험인 󰡔Afterworld: The Age 

of Tomorrow󰡕로 제시하고, 포트나이트(Fortnite) 협

업을 통해 디지털-피지컬(digital-physical) 연동형 

경험을 전개하는 등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단

위를 ‘영상 시청’에서 ‘플랫폼 경험’으로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Maguire, 2021). 또한 인스

타그램(Instagram)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릴스와 

같은 숏폼 게시물에서 대중문화 포맷을 차용해 패

션 이미지를 아이러니·풍자적 코드와 서사 구조 

안에 배치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예컨대 󰡔The Simpsons󰡕 협업 단편은 메시지를 설
명하기보다 이야기 장면으로 제시해 공유와 반응

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언급된다(Maguire, 2021). 이

러한 특징은 발렌시아가가 유튜브·인스타그램 기

반의 실험적 영상 및 비선형 서사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의해 온 대표적 브랜드라는 

점(Suh & Yim, 2024)과, 2015년 이후 디렉터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 체제에서 사회문화적 이

슈를 패션 언어로 재해석하며 실험적 시각 연출을 

결합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는 점(Jung & 

Yim, 2019)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렌

시아가의 인스타그램 릴스를 대상으로 동일 콘텐

츠 경험이 두 관점에 기반하여 어떻게 조직·서술

되는지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기능성과 효율성 

중심의 기존 UX 접근 방법을 보완하며, 디지털 패

션 콘텐츠 분석에서 해석적·미학적 층위를 포함하

는 확장된 경험 분석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용자 경험 디자인

UX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서비스·시스템을 사

용하거나 체험하는 전 과정에서 지각되는 경험을 

조직적으로 설계하는 분야로, 효율성뿐 아니라 상

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행동·감각·인지·정체성 차

원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다룬다(Interaction Design 

Foundation, 2016). UX는 다학제적 접근을 기반으

로 제품·서비스·디지털 플랫폼 전반으로 확장되었

으며, 축적된 경험이 브랜드 이미지·신뢰 및 가치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 전략으로도 

이해된다(Seo & Sun, 2024).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서는 감정 흐름과 맥락을 포함하는 감성 UX로 확

장되었고(Norman, 2007; Seo & Sun, 2024), Norman 

(2007)은 경험을 본능적(초기 인상/정서 반응)-행동

적(사용 과정의 수행·몰입·사용성)-성찰적(사용 이

후 해석·의미·정체성 연결) 단계로 설명하였다.

패션 분야에서도 UX 기반 연구는 디지털 커머

스·브랜드 플랫폼·소셜 미디어 콘텐츠 환경에서 

형성되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으로 확장됐

다(Aslam & Davis, 2024; Tam & Lung, 2025). 온라

인 패션 리테일 및 브랜드 웹·앱에서는 탐색 경험, 

정보 구조, 시각적 단서와 상품 제시가 태도 형성

과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되어 왔고

(Bazi et al., 2023; Castillo-Abdul et al., 2022), 소셜 

미디어 기반 브랜드 콘텐츠에서는 몰입과 참여가 

사용자 반응 및 브랜드 인식과 연결되는 방식이 

보고되어 왔다(Bazi et al., 2023). 또한 럭셔리 브랜

드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미적 연출과 브

랜드 세계관이 핵심 자극으로 기능하며 경험이 가

치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논의된다(Bazi et al., 

2023; Wu & Kim, 2023). 다만 패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는 시각·서사·상징이 결합한 방식으로 소비

되어 동일 콘텐츠에 대한 해석과 의미 형성이 사

용자별로 분화될 수 있으며(Naeem et al., 2025), 이

에 따라 감성 중심 UX만으로는 해석적·예술적 층

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었

다(Haimes, 2021; Naeem et al., 2025).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감성 중심 UX 관점의 단계적 경험 기술이 



- 92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6권 2호 (2026.6)

포착하는 범위와 한계를 점검하고, 예술적 경험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의 

해석적 경험 층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예술적 경험

1)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은 기능적 수행이

나 정보 전달을 넘어, 사용자가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질적 차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

다(Song et al., 2022).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듀이의 

‘예술적 경험’은 경험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

해하는 관점에서 UX 및 인터랙션(interaction) 디자

인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재조명되

어 왔다(Jang & Lee, 2021). 듀이는 경험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살아 있는 과정

으로 보며, 예술은 삶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행

위와 수용이 통합된 경험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Dewey, 1934).

듀이에게 ‘경험을 갖는 것’은 단편적 자극의 나

열이 아니라 감각과 사고, 해석이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하나의 완결로 조직되는 

과정이다(Dewey, 1934). 이때 경험은 일상적 트랜

잭션(transaction) 속에서 의미가 축적되고 통합되는 

질적 경험으로 이해된다(Dewey, 1934). 이후 연구

는 이러한 통합 과정을 감각-인지-해석의 흐름으

로 정리하거나, 감정이 감각과 인지를 연결하며 

경험의 질을 조직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포

함하여 감각-감정-인지-해석의 구조로 확장해 설명

한다(Jang & Lee, 2021; Shusterman, 2010).

이러한 듀이의 관점은 감성 UX의 단계적 경험 

흐름과 대비되는 ‘통합적 의미 형성’의 경험 구조

를 제공하며, 두 경험 구조의 차이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 비교 구조를 바탕

으로,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에서 경험 해석이 

‘집단이 유사한 반응으로 수렴’하는지 혹은 ‘개인

적 서사로 발산’하는지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패션의 예술적 경험

패션은 컬렉션 연출, 전시, 광고, 패션 필름 등에

서 감각적 몰입과 정서적 반응, 상징적 해석을 결

합하여 예술적 경험을 구성해 왔다(Varutti, 2023). 

예를 들어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같

은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극적 연출과 상징 체계를 

통해 관람자의 감각적 충격, 정서적 몰입, 사회문

화적 의미 해석을 동시에 호출하는 사례로 논의된

다(Varutti, 2023). 또한 럭셔리 브랜드의 광고 캠페

인이나 패션 필름은 서사·미쟝센(Mise-en-scène)·음

향을 통해 브랜드 세계관과 정서적 해석을 유도하

는 방식으로 예술적 경험을 전달해 왔다(Kim & 

Yim, 2021).

다만 기존 논의는 주로 컬렉션·광고·패션 필름

과 같이 비교적 완결된 전통 매체에 집중되어 왔

고(Kim & Yim, 2021; Varutti, 2023), 소셜 미디어 

Table 1. 감성 중심 UX 디자인과 듀이의 예술적 경험 관점의 경험 구조 비교.

구분 감성 중심 UX 디자인 (Norman, 2007) 예술적 경험 이론 (Dewey, 1934)

경험 개념
인상-사용-성찰로 조직되는 설계된 사용자 경험으로, 

정서 반응과 평가가 단계적으로 형성됨.

상호작용과 연속성을 통해 형성되는 통합적 

경험으로, 의미 생성으로 귀결됨.

경험 흐름
본능적(Visceral) → 행동적(Behavioral) → 

성찰적(Reflective)

감각(Sensory) → 감정(Emotional) → 

인지(Cognitive) → 해석(Interpretive)

사용자 역할
설계된 상호작용 흐름에 반응하고 이를 따라가는 

기능적 사용자.

경험을 통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통합하는 

해석적 주체.

분석 초점
즉각적 정서적 인상, 시청(사용) 과정의 몰입·사용성, 

경험 이후의 평가/해석.

단계 간 통합, 의미 형성 및 내면화 과정, 개인적 

맥락을 통한 의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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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환경에서 경험이 어떻게 조직·확장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

서 소셜 미디어 기반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

로 예술적 경험의 형성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패

션의 예술적 경험 논의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

는 데 의미가 있다.

3. 패션 커뮤니케이션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가 제품, 정체성, 

문화적 의미를 매개하여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하

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으로 정의될 수 있다

(Tam & Lung, 2025). 전통적으로 런웨이와 광고 

캠페인 등 비교적 일방향적인 매체가 중심이었으

나, 디지털 플랫폼 확산 이후 커뮤니케이션은 다

채널화되고 콘텐츠 소비는 경험 중심으로 전환되

는 경향을 보인다(Arrigo, 2022).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해

석하고 반응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 참여자로 기

능하고, 브랜드는 시각 연출, 서사 구조, 리듬, 캡

션·댓글 환경 등을 통해 경험의 흐름을 조직한다

(Wu & Kim, 2023).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패션 브

랜드의 숏폼 콘텐츠는 브랜드 정체성과 제품 의미

를 ‘경험’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Molem et al., 2024), 관련한 대표 

사례인 발렌시아가는 유튜브·인스타그램 기반의 

실험적 영상 및 비선형 서사 콘텐츠를 통해 브랜

드 이미지를 재구성해 온 사례로 언급된다(Suh & 

Yim, 2024). 또한 2015년 이후 디렉터 뎀나 바잘리

아 체제에서 사회문화적 이슈를 패션 언어로 재해

석하고 사회 비판적 태도와 실험적 시각 연출을 

결합한 브랜드 정체성이 강화되었다(Jung & Yim,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렌시아가의 인스타

그램 릴스를 사례로, 소셜 미디어 콘텐츠 기반 패

션 커뮤니케이션이 시각·서사·상호작용 단서를 통

해 사용자 경험의 흐름과 의미 구성을 어떻게 조

직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4.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경험 연출 특성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사

용자의 주의를 확보하고 감정·인지적 참여를 유도

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자신의 일상과 연결해 

해석하도록 하는 매체 환경에서 작동한다. 이때 

경험은 색채, 구성, 리듬, 화면 전환 등 감각 기반 

자극을 통해 빠르게 형성되며(Woo & Kim, 2019), 

이러한 감각 자극은 경험 형성의 출발점으로 기능

한다(Jang & Lee, 2021).

또한 숏폼 콘텐츠의 내러티브 흐름과 장면 전

환은 사용자의 해석을 촉진하고, 댓글·공유 등 상

호작용 요소는 경험을 관계적 구조 속에서 확장하

는 방식으로 작동한다(Jang & Lee, 2021). 나아가 

일상 공간과 오브제를 활용한 연출은 공감과 재진

입성을 높이며, 하이패션을 일상 경험의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Chung et al., 2018).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의 경험 연출은 감각 기반 자극, 내러티브 

및 장면 전환, 일상성·공감 기반 맥락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Chung et al., 2018; Jang 

& Lee, 2021; Woo & Kim, 2019).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이 특성을 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1) 감각 기반 몰입 유도 요소, 2) 내러티

브 흐름과 장면 전환 구조, 3) 일상성과 공감 기반 

연출 요소의 세 차원으로 운영화하고, 각 차원의 

관찰 요소와 적용 근거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는 이후 사례 분석에서 본 연구의 자극물(릴스)

이 어떤 방식으로 주의를 유도하고(감각), 경험의 

흐름을 조직하며(내러티브/전환), 일상적 맥락과 

연결되는지(일상/공감)를 일관된 기준으로 기술하

기 위한 분석 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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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릴스를 대상으로, 감

성 중심 UX 관점과 듀이의 예술적 경험 관점이 

동일 콘텐츠를 어떻게 다르게 포착·해석하는지를 

비교·분석하는 질적 연구다. 이를 위해 릴스 3편에 

대한 콘텐츠 구성 요소 분석과 참여자 10명(n=10)

의 시청 후 반구조적 경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텍스트 응답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으로 유형화한 뒤 두 경험 프레임에 대응시켜 비

교·해석하였다.

1. 연구 대상과 범위

콘텐츠 분석 대상은 발렌시아가 공식 인스타그

램 계정(@balenciaga)에 게시된 릴스다. 수집 기간

은 첫 릴스 게시 시점인 2021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기간 내 게시된 

릴스 총 294편을 1차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사용자 반응 지표와 콘텐츠 특

성을 함께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정량 기준

을 적용하기에 앞서, 정적 이미지를 단순히 영상

화한 콘텐츠, 반복적 홍보 목적 콘텐츠, 런웨이 녹

화본, 공식 광고용 장편 패션 필름 형태의 콘텐츠

는 순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294편 전

체를 대상으로 조회수, 하트(좋아요) 수, 댓글 수를 

각각 기준으로 순위화한 뒤, 세 지표 모두에서 상

위 10위 이내에 동시에 포함되는 콘텐츠 10편을 

1차 후보로 선정하였다. 이후 10편 후보를 대상으

로 콘텐츠 구성 요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자극물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

다. 첫째, 패션 제품의 경험 단서화 정도를 고려하

여 제품이 영상 내에서 단순 배경이나 부가 정보

로 제시되는 수준을 넘어 주요 행위, 장면 전환, 

또는 의미 형성의 핵심 단서로 기능하는지를 검토

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 식별이 어렵거나 제품이 

영상 전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콘텐츠, 

또는 제품 정보 전달에 집중된 단순 홍보형 콘텐

츠는 제외하였다. 둘째, 영상 제작 방식의 편중을 

줄이기 위해 최종 자극물이 원테이크 촬영 기반, 

3D·AI 합성 기반, 현실 영상과 편집 합성의 결합 

방식으로 구분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장면 전환 

및 내러티브 전개 구조는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시작-전개-변형 또는 반전 흐름이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참여자가 콘텐츠 시청 

후 즉각적 감각 인상, 몰입 과정, 시청 이후 해석

을 단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자극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Table 3).

심층 평가(반구조적 경험 평가) 참여자는 질적 

연구에서 심층 서술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 의미 

패턴을 탐색하는 데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총 10

명(n=10)으로 구성하였다(Guest et al., 2006). 본 연

구는 동일한 패션 콘텐츠 경험이 감성 UX 관점과 

예술적 경험 관점에서 어떻게 조직·서술되는지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인스타

그램을 사용하고 패션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며, 발

Table 2.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의 경험 유도 차원.

차원 핵심 개념 관찰 요소(예시)

감각 기반 몰입 유도
숏폼 비주얼이 주의를 빠르게 

포착하고 몰입을 강화함.

시각적 단서(색채, 구도, 리듬, 전환 효과); 인터페이스의 즉시성; 

시청각 리듬(오디오-비주얼 동기화).

내러티브 흐름 및 

상호작용 구조

서사 전개와 상호작용 기능이 

인지적 참여와 의미 추적을 유도함.

짧은 스토리라인/장면 변화 및 대비 컷; 감정적으로 두드러진 

순간; 해시태그/댓글/공유 기능을 통한 브랜드 콘텐츠-UGC 연결.

일상 맥락화 및 공감
익숙한 일상 환경과 오브제가 

공감과 반복적 재진입을 지원함.

일상 공간(침실, 거리, 대중교통) 및 착용 상황; ‘익숙함의 미학’; 

하이패션을 일상 맥락에서 재맥락화하는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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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시아가 또는 유사 하이패션 브랜드의 인스타그

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용

자로 설정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20~35세로 제

한하였고, 성별은 남성 5명과 여성 5명으로 균등하

게 구성하여 성별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연구 절차는 콘텐츠 구성 요소 분석, 릴스 시청 

후 경험 평가, 텍스트 데이터 기반 질적 분석 및 

비교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선정된 3편

의 릴스를 대상으로 콘텐츠 구성 요소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 기준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감

각 기반 몰입 유도 요소, 내러티브 흐름과 장면 전

환 구조, 일상성과 공감 기반 연출 요소로 설정하

였다. 이 분석은 릴스의 경험 흐름 조직 방식을 기

술하고, 이후 참여자 응답을 해석하기 위한 맥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동일 자극물을 제시한 뒤 릴스 시청 

후 반구조적 경험 평가를 하여, 참여자가 감각적 

인상, 감정 변화, 인지적 연상·해석, 의미 형성 과

정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감성 중심 UX의 

본능적-행동적-성찰적 반응과 듀이의 감각-감정-인

지–해석 흐름에 대응하도록 구성하였고(Table 4), 

패션 맥락의 미적 경험 문항 구성 연구(Kang, 2023)

와 듀이 관점 기반 미적 경험 측정 연구(Urpí et al., 

2022)를 참고하여 초안을 마련한 뒤 반구조적 인

터뷰 가이드 개발 절차에 따라 문항 표현을 정제

하였다(Kallio et al., 2016). 본 연구의 문항은 두 이

론 관점에 따른 경험 서술의 초점을 비교하기 위

해 구성되었으므로, 관점별 응답 차이는 참여자의 

경험 서술과 문항 프레임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자극물은 모니터 화면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참

여자에게 동일한 순서(사례 1 → 사례 2 → 사례 

3)로 제시하여 제시 조건을 통제하였다. 평가는 각 

릴스 시청 직후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으며, 응답 과정에서 필요 시 반복 시청이 가능

하게 했다. 또한 실제 소셜 미디어 감상 환경을 반

영하기 위해 게시물의 캡션과 주요 댓글 일부를 

함께 제공하였다.

Table 3. 발렌시아가 릴스 자극물의 메타데이터 및 선정 기준.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제품명 Hamptons Sneaker Zero Sneaker Le Cagole Tote

업로드 연도

(시즌)
2025(-) 2025(Fall 25) 2023(Fall 24)

길이(초) 00:11 00:12 00:11

조회수* 118,679 184,968 111,693

좋아요 수* 11.8k 18.4k 11.1k

댓글 수* 265 1,482 402

선정 기준 1.

패션 제품의 경험 

단서화

스니커즈가 보드 

이동·현실-스크린 교차의 중심 

단서로 작동

스니커즈가 부유·가속 장면의 

핵심 오브제로 제시

가방이 블렌더 변형 과정의 중심 

오브제로 작동

선정 기준 2.

영상 제작 방식
원테이크 기반 라이브액션 촬영 3D·AI 합성 기반 초현실 연출 라이브액션과 편집 합성 결합

선정 기준 3.

장면 전환 및 

내러티브 전개

등장-이동-퇴장의 흐름과 

현실-스크린 교차 전환
부상-가속-착지의 단계적 전개 준비-변형-완성의 물성 변환 전개

*참여 지표는 2025-10-31 기준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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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응답은 모두 텍스트 데이터로 전사·정리

한 뒤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절차에 따라 의미 단위를 코딩하

고, 주제·반복 표현·관련 단어를 분류하여 유형화하

였다. 이 과정에서 도브테일(Dovetail)을 텍스트 자

료의 코드화와 근거 발췌, 반복 표현의 추적 및 관

리를 위한 분석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코드-주제-

근거 발화 간 연결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분석 과정

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였다(Boyd et al., 2023; Tu 

et al., 2024). 최종 도출된 주제와 표현 양상은 감성 

UX와 듀이의 경험 흐름에 각각 대응시켜 재구성함

으로써, 동일 릴스에 대한 경험이 두 관점에서 어떻

게 다르게 조직·표현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Ⅳ. 결 과

1. 경험 연출 요소 분석 결과

선정된 발렌시아가 릴스 3편을 대상으로, 경험 

연출의 세 차원—1) 감각 기반 몰입 유도, 2) 내러

티브 흐름과 장면 전환 구조, 3) 일상성·공감 기반 

연출—에 따라 콘텐츠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Table 5). 분석 결과, 세 사례는 모두 짧은 러닝타

임(11~12초) 내에서 감각 자극을 전면에 배치한 

뒤, 전환 중심의 짧은 서사/변환 구조로 흐름을 조

직하고, 일상 오브제·상황을 활용해 하이패션 아

이템을 일상 맥락에 배치하는 공통 특성을 보였다.

또한 2) 차원은 선행 연구에 따라 영상 전개뿐 

아니라 게시글 정보(제품명·시즌/컬렉션 등)와 주

요 댓글 반응을 포함한 게시물 단위 구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즉, 각 릴스는 사건/변환의 핵심 컷을 

중심으로 짧은 전개를 제시하며, 게시글 정보와 

댓글 반응이 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게시물 단위의 

구성을 이룬다. 이러한 공통 구조는 제작 방식이 

상이함에도(사례 1: 원테이크 라이브액션, 사례 2: 

3D·AI 합성, 사례 3: 라이브액션+편집 합성) 세 사

례 전반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구체적 구현 

방식은 사례 1의 현실-스크린 교차, 사례 2의 부

유·가속 시퀀스, 사례 3의 물성 변형 시퀀스로 요

약된다(Table 5). 이는 이후 사용자 응답 분석에서 

각 연출 요소가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해석하기 위

한 맥락 자료로 활용된다.

2.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 이용 특성

참여자 10명(n=10)의 패션 콘텐츠 이용은 플랫

폼·시점·목적의 세 차원에서 비교적 일관된 양상과 

부분적 분화를 함께 보였다. 첫째, 이용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릴스가 중심으로 확인되었으며(n=7/10), 

Table 4. 감성 UX와 예술적 경험 분석을 위한 반구조적 경험 평가 문항.

범주 단계 핵심 질문 예시

미디어 이용 배경: 시청 습관/맥락 평소 패션 콘텐츠의 시청 빈도 및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성 UX

본능적: 즉각적 감각 인상 패션 콘텐츠의 음향/시각 자극이 콘텐츠를 감상하는데 어떤 인상을 주었습니까?

행동적: 몰입/흐름 및 단서 콘텐츠 감상 중, 이야기 전개나 주요 컷의 전환은 감상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성찰적: 의미/정체성 연결 콘텐츠 감상 후, 브랜드에 대한 인상이나 본인의 정체성에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듀이

(예술적 경험)

감각: 두드러진 감각 단서 콘텐츠를 처음 봤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감각적 인상이 떠올랐습니까?

감정: 감정 궤적 감정적으로 몰입되었던 장면이나 연출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지: 연상/해석 시도 콘텐츠에서 표현된 특정 장면이나 메시지를 해석하려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해석: 통합된 의미 콘텐츠 감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까?

종합 성찰: 지각된 영향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청하는 경험은 타 플랫폼이나 채널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패션 관련 경험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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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용 시점은 출퇴근·등하교 시간(n=3/10)과 이

동·대기 등 자투리 시간(n=3/10)에 집중되어 짧은 

단위의 반복 소비 맥락이 보고되었다. 셋째, 이용 목

적은 트렌드 파악(n=4/10)과 패션 레퍼런스 수집

(n=3/1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진술됐으며, 정

서적 영감(P8), 장면적 감상(P5), 브랜드 기획 의도·

마케팅 전략 해석(P2, P3)과 같은 목적이 일부 참여

자에게서 선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초 이

용 특성은 참여자들이 패션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실제로 반복 소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절에

서 제시되는 릴스 시청 경험의 서술 차이를 해석하

기 위한 참여자 맥락 정보를 제공한다.

3. 패션 소셜 미디어 콘텐츠 경험의 구조적 

흐름 비교

참여자 10명(n=10)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동일

한 릴스라도 감성 UX 문항과 예술적 경험 문항에

서 경험 서술이 조직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관점 모두 시청 이후의 의미 연결과 해석을 포

함했으나, 감성 UX 문항은 반응의 근거를 주로 콘

텐츠·브랜드 단서(시각/청각, 전환, 게시물 맥락)에 

두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었고, 예술적 

경험 문항은 개인 기억·일상 경험·매체 경험을 호

출하며 해석의 연결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감성 UX의 단계(본능적-행동적-성찰적)와 

예술적 경험 흐름(감각-감정-인지-해석)을 기준으

로, 평가 결과를 단계별로 대응시켜 정리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1) 본능적-감각 단계: 공통된 감각 반응과 

초기 인상의 수렴

본능적 단계와 감각 단계는 외부 자극이 감각

Table 5. 경험 유도 차원별 선정 릴스의 콘텐츠 구성 요소.

경험 연출 차원
사례 1:

Hamptons Sneaker

사례 2:

Zero Sneaker

사례 3:

Le Cagole Tote

감각 기반 몰입 유도
저채도 팔레트; 동작 리듬; 

다이제틱(현장) 스케이팅 사운드

초현실적 부유/가속; 강화된 모션 

단서; 효과 동기화

그린-뉴트럴 대비; 비현실적 질감 

교체; AI 보이스 + 블렌더 사운드

내러티브 

및 전환

스토리라인/주

요 전환 컷

‘등장-행동-퇴장’ 구조; 

현실-스크린 교차 전환 컷
단계적 시퀀스; 부유-비행 전환 컷

‘준비-변형-완성’ 구조; 

변형-따르기 전환 컷

게시글, 

주요 댓글

제품 식별 텍스트; 유머/

반전 표현 댓글

제품/시즌 텍스트; 

아이러니+착용 가능성 의문 댓글

제품 프레이밍 텍스트; 일상 루틴 

+유희적 칭찬 댓글

일상 맥락화
일상 기술/여가 오브제

(노트북, 스케이트보드)

광장, 도심 도로 배경과 현실 규칙 

전복 연출

주방 일상 오브제

(블렌더, 스무디 컵)

스크린샷*

Figure 1. Hamptons Sneaker Reels.
From Balenciaga(2025b)
https://www.instagram.com

Figure 2. Zero Sneaker Reels.
From Balenciaga(2025a)

https://www.instagram.com

Figure 3. Le Cagole Tote Reels.
From Balenciaga(2023)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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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통해 수용되어 초기 인상을 형성한다는 점

에서 기능적으로 대응한다. 본 연구의 응답에서는 

세 사례 모두에서 초기 인상 형성의 근거가 시각 

단서(색, 대비, 리듬, 전환)와 청각 단서(현장음, 효

과음, 내레이션)로 반복 제시되었다.

사례 1에서는 배경음악을 배제하고 현장음(보

드 마찰음, 충격음, 이동 소리 등)을 전면에 배치

한 점이 초기 주의 포착의 근거로 기술되었다. P10

은 “단순히 현장 사운드가 오히려 영상에 자연스

럽게 집중하게 도와주는 느낌”이라고 진술했고, 

P7은 “raw하게 카메라에 들어온 잡음까지 다 들어

가게끔 찍은 자연스러움이 더 이목을 끈다”라고 

서술하였다. 

사례 2에서는 하프(또는 클래식 악기)와 엔진·

바람·도시 효과음의 대비가 초기 감각 인상을 구

성하는 방식으로 보고되었으며, P1은 “자동차 엔

진 소리에서 속도감이 느껴지고, 악기 소리에서 

그와 대비되는 편안함이 느껴진다”라고 기술하였

다. 또한 P2는 “빨려 들어가는 듯한 효과를 극대화

해 준다”며 소리의 흐름이 시각적 몰입과 결합한

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3에서는 강렬한 그린 컬러와 믹서기 갈림 

소리·내레이션이 동시에 초기 인상의 근거로 보고

되었고, P10은 “내레이션이 가방이 스무디가 되겠

구나 예측하게 해주고, 믹서기 갈리는 소리가 진

짜 스무디로 만들었구나 깨닫게 해줌”이라고 말해, 

청각 단서가 단순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전개 예

측(이해)에도 관여했음을 제시했다.

다만 예술적 경험 문항에서는 동일한 감각 단

서를 언급하더라도 정서적 초점이 다르게 보고되

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예컨대 사례 1에서 P1은 

“에너지 있고 트렌디한 인상”을 보고하고, P7은 

“모니터 위에서 중심 잡기 어려운 보드를 타서 불

안함을 느꼈다”라고 서술하며, 초기 인상에서의 

정서적 결이 일부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 행동적-감정 및 인지 단계: 내러티브 

동기화와 몰입 지점의 조직

행동적 단계는 영상의 리듬을 따라가는 사용성

의 영역이며, 이는 감각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 지

각적으로 질서화하는 듀이의 감정 및 인지 단계와 

시점상 일치한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으

로 장면 전개와 움직임의 동기화, 전환 리듬(속도 

변화), 핵심 컷의 전환 구조를 몰입 유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사례 1에서는 노트북 화면과 스케이트보드 동

작의 정렬이 몰입을 유지하는 핵심 단서로 반복 

진술되었다. P10은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달리는 

화면에 집중하다 보니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보게 

됨”이라고 진술하여 전환/동기화가 반복 시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덧붙였다.

사례 2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전개를 ‘부상-가속

-착지’로 요약할 수 있는 흐름으로 파악했으며, P7

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장면에선 

‘저걸 신으면 정말 저렇게 빠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며 영상 전개가 제품 효익 상상으로 

Table 6. 감성 UX와 예술적 경험 단계의 병렬 대응 및 수렴·발산 양산.

경험 단계

(UX/Dewey)
감성 UX 문항 응답 예술적 경험 문항 응답

본능적(Visceral)

/감각(Sensory)
시각·청각 단서 기반 초기 반응·인상 기술

동일 단서를 언급하되 정서 초점이 개인별 

달리 기술

행동적(Behavioral)

/감정-인지(Emotional-Cognitive)

전환·리듬·동기화 등 흐름 단서에 근거한 

몰입 유지 기술

흐름 단서를 개인적 감정 + 추론/판단과 

연결하여 서술

성찰적(Reflective)

/해석(Interpretive)

브랜드 정체성 재확인, 문화 코드 인지, 

제품·캠페인 맥락 정리로 조직되는 경향

개인 기억·일상·매체 경험 호출로 의미 연결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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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일부 응답은 몰

입의 초점을 3D 움직임(P5) 또는 특정 장면 구간

(P10) 등 구체 연출 요소로 특정하며, 몰입 지점이 

동일하게 고정되기보다는 참여자마다 달리 보고되

는 경향을 보였다.

사례 3은 ‘준비-변형-완성’의 직관적 전개가 감

상 흐름을 따라가기 쉽게 만든다는 기술이 반복되

었다. P9는 “가방이 스무디로 변하는 과정이 자연

스럽게 연결되면서 다음 장면이 궁금해졌다”라고 

서술했다.

3) 성찰적-해석 단계: 공유된 가치 확인과 

개인적 서사의 발산

성찰적(UX) 및 해석(Dewey) 단계에서는 두 문

항 모두 시청 이후 의미 연결과 해석을 포함했으

나, 해석이 조직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감성 UX 문항에서는 해석이 비교적 브랜드 정체

성 재확인, 문화 코드 인지, 제품/캠페인 맥락 정리

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예술적 경험 문항에서는 동일한 단서가 개인 기

억·일상·매체 경험으로 연결되며 해석의 연결 범

위가 확장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사례 1에서는 P4가 “휴양지 햄튼에 간 장난기 

많은 대학생이 은근하게 발렌시아가를 자랑하려고 

찍은 느낌”이라고 서술하며, 콘텐츠 단서를 특정 

‘페르소나/상황’ 구성으로 확장해 해석했다. P5는 

“옛날 가지고 놀던 스케이트보드 손 장난감을 컴

퓨터 주변에서 갖고 놀던 기억”을 호출하여, 시청 

경험이 개인 기억과 결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즉 동일한 콘텐츠가 브랜드 맥락(스트리트/라이프

스타일 단서)과 개인 기억(사적 경험)이라는 서로 

다른 연결 축으로 조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에서는 P2가 “미래 지향적인 느낌…밝고 

경쾌한 미래 도시 느낌”을 연상했지만, P5는 “도로

를 달리는 속도감 때문에 얼마 전 본 󰡔F1 더 무비󰡕 
영화가 생각났다”라고 진술하여, 동일한 속도감 

단서가 개인의 매체 경험 참조를 통해 다른 의미 

연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3에서는 전환 구조 자체(가방 → 스무디)

와 그린 컬러 단서가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유

사한 연상(주스/신선함)으로 기술되었으나, 예술적 

경험 문항에서는 일상적 기억의 호출이 구체적으

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P4는 “넷플릭스 리얼리티 

쇼 󰡔셀링 선셋󰡕에 나오는 LA 부잣집 주방”을, P5

는 “말차 프라푸치노를 만드는 스타벅스 직원”을 

각각 연결해 서술했다. 또한 P2는 가방을 가는 행

위가 “부의 상징(가방)과 건강(착즙 주스)의 교환 

가치”로 성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동일 단서가 

상징적 의미 구성으로 확장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본 절의 단계 대응 결과는 동일한 릴

스 콘텐츠가 시청 과정에서는 시각·청각 단서와 

전환 리듬을 근거로 반응이 비교적 수렴하는 방식

으로 조직되는 한편, 시청 이후에는 게시물 맥락

(제품·브랜드 정보, 캡션·댓글)과 개인적 맥락(기

억·일상·매체 경험)의 결합 정도에 따라 의미 연결

의 조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과는 감성 UX 문항과 예술적 경험 문항이 

동일 단서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조직·서술한다는 

점을 결과 차원에서 제시한다.

4. 감성 UX와 예술적 경험 관점의 언어 사용 

패턴

참여자 10명(n=10)의 경험 기술 언어를 관점별

로 분류해 비교한 결과, 감성 UX 관점과 예술적 

경험 관점은 형용사(기술 초점)와 동사(서술 방향

성)의 분포에서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7). 

본 분석은 소표본 서술형 응답에서 나타난 언어화 

경향을 보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수행되

었으며, 주요 형용사·동사는 원형에 가깝게 정리

하고 의미가 유사한 표현은 대표어로 묶어 집계하

였다. 형용사에서는 감성 UX 관점에서 감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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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속도·현장감을 지시하는 표현이 반복되었

고(빠른 11회, 강한 11회, 실감 나는 8회, 현실적인 

4회), 예술적 경험 관점에서는 평가·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표현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자

유로운 6회, 참신한 6회, 건강한 5회, 독창적인 3

회). 사례 수준에서도, 사례 1에서는 영상-음향의 

일치감에 대한 기술(예: 딱딱 맞는/일치하는)이 확

인되었고(P4, P10), 사례 2에서는 콘텐츠의 성격을 

“미래 지향적”(P2), “실험적인”(P9)으로 분류하는 

진술이 나타났다.

동사 사용에서도 관점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감

성 UX 관점에서는 시청 과정의 반응 및 주의 유

지와 관련된 동사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느끼

다 19회, 집중하다 12회, 몰입하다 11회, 끌리다 4

회), 예술적 경험 관점에서는 인지적 처리와 의미 

구성을 직접 지시하는 동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

졌다(해석하다 14회, 떠올리다 12회, 생각하다 11

회, 연상하다 8회). 예컨대 사례 1에서 개인적 기

억을 호출하는 진술(예: 어릴 적 장난감, P5)이나 

사례 3에서 특정 경험을 연상하는 진술(예: 어머니

의 케일 주스, P2)은 예술적 경험 문항 응답에서 

확인된 대표 사례이다.

사례 3에서는 색상 관련 표현이 집중적으로 보

고되었으며(그린 8회, 초록색 3회, 라임색 2회), 동

일한 시각 단서가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

로 연결되는 양상이 함께 나타났다. 감성 UX 문항

에서는 색상이 즉각적 인상 기술과 결합한 서술이 

확인되었고(예: 신선한 주스 연상, n=8/10), 예술적 

경험 문항에서는 색상 단서가 상징적 의미 해석으

로 확장되는 진술이 확인되었다(예: 돈과 건강의 

가치 교환, P2;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P3). 종합하

면 감성 UX 문항 응답은 감각 반응과 주의 유지

가 콘텐츠/브랜드 단서에 근거해 기술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예술적 경험 문항 응답은 동일 단서

가 개인 경험 호출과 연결되며 해석 과정이 더욱 

명시적으로 언어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5. 종합 논의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감성 UX 

관점과 예술적 경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패

션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평가 관점에서 논의한다. 

논의는 두 관점의 단계 대응 결과(Table 6)와 언어

화 방식 비교(Table 7)를 근거로 구성하며, 이를 종

합하여 <Figure 4>의 병렬 경험 조직 모델이 디지

털 패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설명하는 범위와 적

용 가능성을 정리한다. 두 관점의 공통점은 감성 

UX 문항과 예술적 경험 문항 모두에서 참여자들

이 영상 내부 단서(시각·청각 요소, 전환, 리듬), 

게시물 단위 단서(제품·브랜드 정보, 캡션·댓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 특유의 일상성 요소를 

근거로 경험을 조직했다는 점이다. 또한 참여자들

Table 7. 감성 UX와 예술적 경험 문항 응답의 언어 사용 패턴 비교.

구분 감성 UX 문항 응답 예술적 경험 문항 응답

형용사 패턴

(상위 빈도)
빠른(11), 강한(11), 실감나는(8), 현실적인(4) 자유로운(6), 참신한(6), 건강한(5), 독창적인(3)

형용사 기능 감각 자극의 강도·속도·현장감 기술 중심
평가·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성격 규정/

가치 판단 기술 중심

동사 패턴

(상위 빈도)
느끼다(19), 집중하다(12), 몰입하다(11), 끌린다(4) 해석하다(14), 떠올리다(12), 생각하다(11), 연상한다(8)

동사 기능 시청 중 반응 및 주의 유지(몰입 상태) 기술 중심 인지적 처리 및 의미 구성(연상·해석 전개) 기술 중심

특수 패턴:

색상 단서(사례 3)

색상 표현 집중: 그린(8), 초록(3), 라임(2) + 

‘신선한 주스’ 연상

색상 단서를 상징적 의미 해석으로 연결

(예: 돈-건강, 웰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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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청 과정에서의 주의 확보와 시청 이후 의미 

연결을 연속된 흐름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두 관점의 차이점은 <Table 6>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해석이 조직되는 범위와 개인화 정

도에서 확인되었다. 첫째, 반응 기술의 중심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감성 UX 관점의 응답은 몰입·집

중·속도감 등 반응 상태를 전면에 두고, 제품·브랜

드 단서, 게시물 맥락(캡션·댓글)에 근거해 경험을 

정리하는 서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둘째, 의

미 연결의 확장 방식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예

술적 경험 관점의 응답은 동일한 단서를 포함하되 

개인 기억·일상 및 매체 경험이 호출되며 해석의 

연결 범위가 참여자별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례

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이러한 차이는 

언어화 방식에서도 보조적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감성 UX 문항에서는 반

응·주의 유지 어휘가, 예술적 경험 문항에는 의미 

구성 어휘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Norman 

(2007)과 Dewey(1934)의 관점을 병렬 적용함으로

써 디지털 패션 콘텐츠 경험이 ‘반응 중심 기술’과 

‘의미 구성 중심 기술’로 구분되어 서술될 수 있음

을 제시한다(Figure 4). 즉, <Table 7>의 응답 언어 

패턴의 차이는 문항 설계의 차이가 아닌 참여자가 

각 문항군의 언어적 틀을 내면화하여 서로 다른 

경험 구조를 조직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를 

UX 중심 경험 또는 예술적 표현 중 하나로 환원

하는 접근을 넘어서, 감각적 주의 확보와 의미 구

성의 확장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개념

화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론적으로는, 본 연구

가 제시한 ‘반응 중심 기술-의미 구성 중심 기술’

의 병렬 구조가 디지털 패션 콘텐츠 경험을 단일 

UX 지표로 환원하지 않고, 해석·의미화가 개입되

는 경험 서술을 분석 범주에 포함하는 근거를 제

공한다. 교육적으로는 릴스를 감각 설계(색채, 리

듬, 사운드, 전환)와 의미 설계(서사 단서, 상징, 해

석 여지)를 동시에 점검하는 분석·제작 사례로 활

용할 수 있으며, ‘주의 확보’와 ‘의미 구성’을 분리

된 목표가 아니라 연결된 설계 변수로 다루도록 

과제와 피드백 기준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

Figure 4. 소셜 미디어 콘텐츠 경험의 병렬적 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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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적으로는 숏폼 콘텐츠를 ‘광고형 UX’와 

‘예술적 표현’으로 이분하기보다, 감각 단서로 주

의를 확보한 뒤 사용자가 해석을 전개할 단서(오

브제·전환 구조, 캡션·댓글 맥락)를 어떻게 배치할

지까지 포함해 기획하는 관점이 요구되며, 캠페인 

평가는 조회수·체류 시간 등 정량 지표에 더해 사

용자 서술에서 확인되는 몰입 요인과 해석 유형을 

병행 수집·분석함으로써 경험 품질을 정량·정성 

통합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발렌시아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사례

로, 감성 중심 UX 관점과 듀이의 예술적 경험 관

점이 동일한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어떻게 다르게 포착·해석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 경험은 

감각 기반 몰입과 의미 해석이 동일 경험 내에서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는 디지털 패션 콘텐츠가 정보 전달이나 기능적 

사용 경험의 최적화에 한정되지 않고, 감각적 주

의를 진입점으로 해석과 의미 형성이 전개되는 경

험 단위를 포함함을 보여준다.

첫째, 릴스는 시각·청각 자극과 빠른 장면 전환

을 통해 주의를 단시간에 확보하며, 참여자 응답

에서 비교적 유사한 집중 양상과 몰입 흐름이 관

찰되었다. 이는 감성 중심 UX 관점에서 기술되는 

몰입 반응과 구조적으로 부합한다. 동시에 시청 

이후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제품·브랜드 단서와 

게시물 맥락(캡션·댓글)을 근거로 해석을 정리하

면서도, 일부 응답에서는 개인의 기억, 경험, 문화

적 맥락이 호출되며 해석의 연결 범위가 참여자별

로 확장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러한 경험 전개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

서 콘텐츠가 반복 노출·재유통되는 방식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패션 콘텐츠는 시즌·제품 중심의 

선형적 소비 흐름을 넘어, 감각적 자극을 통해 관

심을 유지시키고, 이후 게시 환경의 단서 및 개인

적 맥락과 결합되며 해석이 전개되는 방식으로 기

술되었다.

셋째, 발렌시아가 사례는 실험적 구성과 비전형

적 서사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감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게시물 단위 맥락과 개인적 경

험 호출이 결합되며 의미 구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경험은 시

청 단계의 몰입 기술과 시청 이후 해석 기술이 연

결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해석의 차이는 유무가 

아니라 조직 범위와 개인화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UX 중심 접근이 감각 자극과 즉

각적 반응, 시청 과정의 몰입을 설명하는 데 유효

하지만, 시청 이후 해석이 전개되는 범위와 개인

별 의미 분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관점이 요구됨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

한 한계를 보완하는 관점으로 듀이의 예술적 경험 

틀을 병렬 적용하였으며, 감각-정서-인지-해석의 

통합 흐름을 통해 시청 이후 의미 연결의 조직 방

식과 개인화 양상을 기술·해석할 수 있음을 경험 

자료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브랜드(발렌시아가)와 단일 플

랫폼 포맷(인스타그램 릴스)에 한정되어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선정된 세 사례는 다양한 디지

털 패션 콘텐츠 표현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

되었으나, 제작 방식, 제품 유형, 업로드 시기 등의 

조건이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결과 해석 시 이러한 

맥락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휘 빈도 비

교 역시 소표본 서술형 응답에서 나타난 언어화 

경향을 보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별 발화량과 반복 표현에 따른 편차를 완전히 통

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감성 UX와 예술적 경험 관점에 대응하는 문항을 

통해 응답을 수집하였으므로, 관점별 서술 차이에 



- 103 -

감성 사용자 경험 관점과 예술적 경험 관점의 병렬 적용을 통한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이션 경험 분석

문항 프레임의 영향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개별 

영상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보다, 동일 콘텐츠 경험

을 감성 UX와 예술적 경험 관점에서 비교·해석하

는 탐색적 분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와 플랫폼(TikTok, YouTube 

Shorts 등) 간 비교를 통해 경험 구조의 보편성과 

맥락 의존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술형 

응답 기반의 질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시청 행

동 데이터(반복 시청, 체류 시간, 상호작용 로그) 

및 정량적 평가 척도를 결합한 혼합 방법 접근을 

통해 UX와 예술적 경험의 중첩·전이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

는 소셜 미디어 패션 콘텐츠를 UX 또는 예술 중 

하나로 환원하여 해석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동

일 콘텐츠 경험에서 두 경험 구조가 병렬적으로 

나타나며, 해석의 조직 범위가 개인화되는 양상을 

경험 자료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경험 분

석의 범위를 확장하고, 향후 소셜 미디어 기반 패

션 콘텐츠의 기획·연출·평가 전략을 논의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본 결과는 패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감각 단서를 

통한 주의·몰입 설계와 해석 전개를 위한 단서의 

구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

한 콘텐츠 가치는 단기 반응 지표뿐 아니라 사용

자 서술에서 확인되는 의미 연결의 범위와 개인화 

정도까지 포함해 평가·점검할 수 있는 관점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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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hort-form social media content has become a core channel for fashion brand communication, extended analytical 

perspectives are needed to explain how users experience and interpret digital fashion content. This study compares 

how an emotional UX perspective (Norman) and Dewey's art-as-experience perspective capture and interpret the same 

fashion social media content. Three Reels posted on Balenciaga's official Instagram account were selected based on 

engagement indicators and content characteristics. Ten participants aged 20-35 completed a semi-structured post-viewing 

experience evaluation. Text responses were coded and categorized through thematic analysis and then mapped onto 

the emotional UX stages and Dewey's experiential flow for comparative interpretation. Both perspectives described 

an experiential sequence that connects attention capture during viewing to interpretive meaning linkage after viewing. 

However, the perspectives differed not in whether interpretation occurred, but in how interpretation was organized 

and the extent to which it became personalized. Under the emotional UX prompts, responses foregrounded reaction 

states (e.g., immersion, attention, perceived speed) and summarized interpretations by referencing content and post-level 

cues (product/brand information, captions, and comments). Under the art-as-experience prompts, the same cues were 

retained, but interpretive links more often expanded through personal memories, everyday experiences, and media 

references, producing participant-specific meaning networks. These findings support a parallel use of UX- and art-based 

perspectives to refine criteria for planning, staging, and evaluating fashion social media content by jointly considering 

sensory attention cues and meaning-directing cues.

Key words : digital fashion communication, artistic experience, emotional UX, Instagram Reels 




